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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, 영업이익 57% 급감 154억원
3/4분기 56.7% 줄어 … 박삼구․박찬구․김완제 3인 대표이사 체제

금호석유화학은 3/4분기 매출액이 45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.5%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

56.7% 줄었다고 11월1일 공시했다.

또 순이익은 12.9% 줄어든 1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.

대우증권은 11월2일 금호석유가 원재료 상승과 일회성 비용 증가로 3/4분기 실적 부진을 보였다며 목표주가

를 3만1000원으로 낮추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.

이응주․임진균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“금호석유화학은 3/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5.5% 증가했지

만 영업이익은 56.7% 감소한 155억원을 기록해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미달했다”며 “합성고무의 원재료인 부타

디엔(Butadiene)의 가격이 연초 대비 60% 가까이 올랐지만 제품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”이라

고 설명했다.

이어 “일회성 비용의 증가와 자회사인 금호타이어의 적자전환으로 경상이익도 40.8% 감소한 153억원에 그

쳤다”고 덧붙였다.

아울러 “4/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어야 할 상황인 데다, 그룹 지주사로서 여러 악재에 노출돼 있

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”며 “대우건설 인수가 채 마무리되기도 

전에 대한통운 인수건이 거론되고 금호타이어 등 자회사들의 실적개선이 더디다는 점도 부담”이라고 지적했

다.

그러나 “이 시점에서 역발상의 투자도 생각해 볼만하다”며 “중장기 성장 전망이 여전히 유효한 점을 감안할 

때 실적부진과 여러 악재에 노출된 지금이 금호석유화학의 매집 기회일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금호석유화학은 김흥기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1월1일 공시했다. 

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, 박찬구, 김완제 등 3명의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. (서울=연합뉴스 곽세연 기

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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